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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53달러 가까이 급등!
12월2일 52.69달러로 1.28달러 올라 … WTI․Brent도 상승세

12월2일 국제유가는 미국 동북부의 기온강하 예보 및 미국의 경제성장 회복 전망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85달러 상승한 59.32달러에, 영국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90달러 상승한 57.05달러에 거래

를 마감했다.

Dubai 현물유가도 미국 동북부의 기온강하 전망 및 미국의 휘발유 재고감소 발표 등 유가강세 요인이 뒤늦

게 반영되면서 1.28달러 급등해 52.69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11/29 11/30 12/01 12/02

현

물

Dubai 50.19 50.07 51.41 52.69

Brent 53.21 52.67 53.09 54.80

WTI 56.28 57.55 58.34 59.48

Oman 51.42 51.20 52.67 53.91

Tapis 56.56 56.49 57.56 59.01

NYMEX
선물(WTI)

1월 56.50 57.32 58.47 59.32

2월 57.29 58.23 59.35 60.21

환율(원/달러) 1046.30 1043.50 1044.00 1048.4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12월2일 국제유가는 세계 최대의 난방유 소비지역인 미국 동북부 지역의 기온이 12월 중순까지 낮아지겠다

고 미국의 민간 및 국립 기상예보기관의 발표하면서 난방유 소비증가 우려감으로 상승했다.

또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기되는 등 석유 수요증가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유

가상승에 일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Alan Greenspan 의장이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단

기전망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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